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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덜란드 출신의 야코 올리비에의 회화는 살아 있다. 흐르는 듯 빠른 터치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, 여러번의 
수정을 거친 후 컴퓨터 작업으로 결국 ‘움직이는 회화(Moving Pictures)’로 종결하는 것.

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,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없는 불안함과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도 이 
때문이다. 불확실성은 몽환적인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, 그의 그림안에는 또 하나의 그림이 숨어 있다. 그걸 찾다가 
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, 작가가 의도한 최고의 보너스이니 그저 즐기면 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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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코 올리비에 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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